
 
‘말로만 개혁’에 엄중 경고 날린 선거결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실천하라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매서웠다. 
   허나, 집권여당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자고 나면 일억씩 오르는 아파트값 앞에, ‘월급 모아 내집 마련’을 꿈꾸던 시민들
의 무릎은 턱턱 꺾였다. 부자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큰 부자가 될 때, 가난
한 이는 이미 가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가난해져 갔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곳에서, ‘성실한 삶’의 태도는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조가 넘쳐났고, 비트코인과 같은 ‘대역전의 신기루’들
만 좌절한 이들을 빨아들였다.

   ‘기-승-전 남탓’으로 지나온 세월... 엄중한 경고 직시해야

   국민들의 신음에 대한 집권여당의 대답은 늘 헛다리였다. 기승전 검찰권력 탓, 기
승전 언론권력 탓, 기승전 LH탓을 해대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촛불정부에 내걸었던 ‘압도적인 기대’가 ‘압도적인 실망감’으로 뒤바뀌는 데는 그
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최근의 ‘LH 사태’는 단지 방아쇠를 당겼을 뿐, 그 바
탕에 이미 차곡차곡 쌓여있던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다.

   이번 선거결과는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하고도 엄중한 경고다. 주권자들은 설사 야
당 후보들에게 의혹이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한 장의 투표지는 
집권여당에 대한 레드카드로 쓰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남 탓으로 일관하기만 했던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한 경고였다. 국민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집권세력 몇몇의 안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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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해주었던 정부여당의 위선에 대한 경고였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신들의 ‘약속’
은 언제 지켜질 수 있느냐고 동시에 묻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약속...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

   KBS의 구성원들 역시 애끓는 심정으로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때마다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는가. 당
신들의 입으로 약속했던 그 화려한 언사들은, 왜 지금까지도 어떤 행동으로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시간동안 
집권여당은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
하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하라. 집권여당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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